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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5. 4. 29.(화) 배포 즉시

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
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4.29.(화) 경향신문, “무상급식의 진짜 비밀” 오피니언 관련
ㅇ (전략)…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조리흄이 지목됐다. 노동자들은 급식실 

환기 시설을 개선하고,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암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
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조리흄을 포함하라고 주장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.

2. 설명 내용
□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

취하면서 노력 중임
 ① 정부는 ‘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’을 마련하여, 급식실 환기

설비 개선 사업('23년~'27년)을 추진 중으로
  -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완료된 학교에 대해 환기장치 성능 평가를 실시

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지도를 할 예정임
 ② 교육청별로 급식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(저선량 흉부CT 등)을 

지원 중임
 ③ 급식종사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, 유해요인 

조사, 컨설팅, 예방키트(보호테이프, 관절보호대 등) 지급도 추진 중임
□ 이와 함께 급식종사자가 이‧퇴직한 후에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지원할 

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하겠음
□ 다만, ‘조리흄’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관리하는 것은 국내외 

선례를 찾기 어렵고, 측정방법, 노출기준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정립
되어 있지 않아 연구가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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